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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우리학교 입학처는 대전에서 ‘너
의 합격이 보여’ 수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는 전국 권역별로 진행되는 설명회로써 우리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수시 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행사는 △2020학년도 전형 안내△모의논
술△학부모 브런치 톡(1:1 상담) 순으로 진행

됐다. 2020학년도 전형안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학교 전형에 대한 설명이 진
행됐다. 더불어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안
내 또한 이뤄졌다. 모의논술은 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100분간 치러졌다. 이후 모의
논술 출제위원장인 장태엽 ELLT학과 교수
가 직접 △출제의도△채점기준△모범답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입학 사정관들
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브런치톡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전지역에서 약 260여 명이 
참여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및 학
부모는 현장접수를 통해 설명회를 듣기 위해 
모였다. 

한편 우리학교 입학처는 앞으로 △이번 달 
25일 토요일 부산 벡스코△6월 15일 토요일 
대구 엑스코△6월 29일 토요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7월 24일 수요일 우리학교 서
울캠퍼스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수시설명회 ‘너의 합격이 보여’ 성황리 개최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글로
벌연구네트워크(GRN)사업단
(이하 GRN 센터)과 국제지역연
구센터가 지난 4월 22일과 23일
에 걸쳐 싱가포르 젠 탱글린 호
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
다. 학술 대회는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학원 및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대학원
(RSIS)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한국연
구재단이 3년째 후원하고 있는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 아태지
역 및 역외로의 확장’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진의 주도로 △미
국△유럽△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의 대학 및 
연구소 소속의 연구진과 함께 수행 중이며, △호주△싱가포르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 학자 
및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교 연구진 또
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확보해 성공적 개최

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다수의 인원 또한 
회의에 참여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이번에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동맹 정책은 
오랜 기간 해당 지역 및 국제 질서의 안
정과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해왔으나 현
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
이다. 이는 최근 해당지역에서 전개되는 
국제질서가 변화 및 미국 대외정책 방향
전환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른 대

안으로 미국과 관련 국가들이 지속적 동맹관계를 맺어 안보협
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이와 더불어 경제 분
야에서도 협력을 증대하고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술대회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토
론에 참여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국제지역대학원, 싱가포르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해

5월을 맞아 대학가에선 축제가 한창이다. 이는 우리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 캠퍼스 모두 축제를 둘러싼 달갑지 않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논란의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다. 글·사진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3면에서 계속

대학 축제, 
그 이면을 살피다

대학 축제, 
그 이면을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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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우리학교 역사관 특별전시 전경

서울캠퍼스 후문 주택가에서 화재 사망 사고 발생, 추모의 물결 이어져

우리학교 역사관에서 ‘한국의 정상외교와 외대’ 특별 전시 개최돼

지난 9일 목요일 우리학교 후문 주택가에서 화

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파루크 무미노브

(Farrukh Muminov)(상경·국통 16) 씨와 무탈 

율다쉐브(Mutal Yuldashev)(상경·국통 16) 씨가 

사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화재원인은 전동

킥보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다.

  국제입학관리팀과 유학생 종합지원센터의 사

건보고서에 따르면 9일 파루크 무미노브 씨는 경

희의료원 영안실에 안장됐다. 또한 무탈 율다쉐

브 씨는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후 중환자실

로 이동돼 치료중인 상황이었으나 19일 오전 8시 

45분 경 끝내 사망했다. 시신 운구는 20일 오후 3

시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파루크 무

미노브 씨의 분향소가 10일 학생회관 1층에 설치

됐으며, 이어 19일 같은 공간에 무탈 율다쉐브 씨

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이  곳에는 헌화와 추모 글

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또 무탈 율다쉐브 씨의 입원치료 지원금 마련을 

위한 모금함이 서울캠퍼스(△본관△글로비돔△

학생식당△붉은광장△사이버관)와 글로벌캠퍼

스(△어문관△백년관△학생식당) 곳곳에 설치됐

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협의회에서도 상당

량의 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또한 GSA와 중국 유

학생회의 구성원들은 시간대를 나눠 2인 1조로 

모금함을 관리했다. 5월 20일 기준 최종 모금액

은 46,481,383원으로 집계됐다. 박정원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

타까운 일”이라며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하

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결과가 모금으

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도 불의

의 사고를 겪은 우리학교 학우에 대한 △동문△

학생△교직원들의 추모가 잇따르고 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역사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는 개교 65주년과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기

획 전시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정상외교와 외대’

라는 슬로건 하에 기획된 이번 전시 행사는 세계

와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를 선도해온 우

리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그간 우리학교를 방문한 세계 각국 정상의 발자취

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관 전시 내용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전 세계 언어와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

는 한편,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

에 개척자의 심정으로 헌신해 왔다. 이를 통해 우

리학교는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

축해 우리나라의 민간외교를 선도했다. 이러한 노

력은 지구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함에 따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 각국 정상은 우리학교를 

찾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고 평가했다.

한편 특별 전시는 6월 14일까지 진행되지만 상

설전시는 평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언제

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이번 달 8일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

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단(이하 비대위)는 우

리학교 내의 비정규직과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떡

을 전달했다. 이날 비대위는 약 300개 정도의 떡

을 준비해 우리학교 △학생식당 조리근무자△경

비원△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의 마

음을 전달했다.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 17) 비
대위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
다”며 “우리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감사 떡 전달의 의미를 밝혔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 
근로자의 날·어버이날 기념 감사 떡 전달

▲이선범 비대위장이 감사 떡을 전달하는 모습 (출처 :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학사 1층에 마련된 분향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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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캠퍼스에서 빚어진 논란의 불씨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글캠에서는 대동제 ‘휘뚜
루마뚜루’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푸드트럭△학생 참여형 부스△
초대 가수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글캠 총학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축제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무료
로 꽃 인형 악세사리(이하 악세사리)를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제 첫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소진돼 학생들이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다음날도 결과는 같았다. 총 3일 동안 배부 예정이
었던 악세사리는 이틀도 안돼 전체 수량 매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그
러나 일부 총학 구성원이 다량의 악세사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이 알
려지자 이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소연(경상·국
제금융 15)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부스를 방문해 악세사리를 받
으려 했으나 수량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 부스 앞을 지나던 중 소진됐다던 악세사리가 색깔 별로 놓여있
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다시 “전량 소진된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역
시 소진됐다는 답은 같았다. 그러던 중 부스 관계자 한 명이 다른 관계
자에게 다른 학우들에게 악세사리를 보이게 놔둔 사실을 질책하는 발
언을 했다. 이어 재차 악세사리 잔여 수량을 물었으나 탁자 아래로 숨
기며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학우는 “단순히 
총학의 언행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의 부재를 전
하고 싶다”며 “총학 임원들이 다른 구성원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대 가수 공연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다. 총학 측은 스탠딩 좌
석 마련을 위해 노천극장 무대 앞에 펜스를 설치했다. 스탠딩 좌석 배
분은 지난해와 같이 공연 시작 전 의자에 앉아 있는 학우들이 달려 나
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학생회장이 안전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를 전달했으나, 연예인 공연 특성상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결국 
공연 시작 전부터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질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연은 지체됐고 실제로 부상자도 발생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논란엔 총학 구성원 임무 유기도 거론됐다. 초
대 가수 공연 당시 행사장의 통제를 위해 배치된 학생회 구성원들이 
오히려 연예인을 촬영하느라 행사장 통제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펜스가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지며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씨는 “총학 구성원은 학우들의 안전과 질서를 우
선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며 “오히려 나서서 질서를 무
너뜨린 점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 글캠 총학생회 입장

축제를 둘러싼 학우들의 불만을 인지한 총학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자체에 대한 불만이 더해
지며 논란은 식지 않았다. 이에 이번 달 16일, 총학 측은 새로운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총학이 게재한 공식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식 입장문에 대해 박준형(통번역·중국어) 씨는 “처음엔 총학의 행

태에 분노했으나 입장문을 통해 상당 부분 납득했다”며 “오히려 총학
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
나 입장문 게재에도 불구하고 총학에 대한 실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
다. 이에 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 총학생회장은 악세사리 배분 행사
의 홍보 논란에 “총학 구성원이 악세사리를 소지하는 홍보 방식은 적
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라며 “총학이 취하면 안 되는 행동임은 분
명하며 안일하고 부주의했다”고 답했다. ‘횡령으로 비춰지는’이라는 
표현 논란에 대해선 “총학생회장 개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큰 틀에서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비로 충당하겠다는 표현 역시 이러한 생
각에서 사용한 것”이라 밝혔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악세사리를 과도하게 소지하는 실수로 이어진 듯하
다”며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며 학우들의 의견 파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초대 가수 공

연 입장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총학생회장은 “스
탠딩 좌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공연 관람’
이라는 학우들의 권리를 위해 스탠딩 좌석 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며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 역시 총학 
측의 불찰이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추후 진행될 행

사에선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대처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공연을 촬영하며 임무를 유기한 일부 인원에 대해 “해당 

인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에 간부 교

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총학생회장의 불찰”이라며 “앞으로 예정

된 행사에선 간부들이 사적인 욕심을 앞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공청회 진행에 대해선 “다음 주 공청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학

우들이 실명을 걸고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임을 또 한 

번 느꼈다”며 “학우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하되, 익명성의 폐해는 줄이는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

청회 장소 대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

다”고 덧붙였으며 “공청회 이후에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총

학 스스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후속 조치로 이동 부스를 만드

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우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캠 논란

이번 달 15일, 서울캠 대동제 ‘퀸쿠아트리아’를 앞두고 초대 가수 명단
이 공개됐다. 이 중엔 과거 일명 ‘영어대 단톡방 성범죄’ 가해자가 속한 
팀인 ‘QZQY’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카카오톡 단체 채
팅방에서 해당 단과대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음담패설을 일삼아결
국 지난 2017년 3월 우리학교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 대나무숲 제
보를 통해 수면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팀이 우리학교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QZQY의 섭외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학보는 이번 달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면담을 요청
했다. 문제를 인식한 비대위는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에 공식 페이
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비대위 입장문 전문이다. 
이선범(서양어·포르투갈어 17) 비대위장은 “전체 총회 등 최근 다루

고 있는 사안이 많아 해당 문제점에 대해 다소 늦게 인지했다”며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학우들의 문제 제기 및 
희망 사항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심한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
로 축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 안전과 관련해 외부인 출입 통제 역시 논의되고 있다. 이

에 대해 이선범 비대위장은 “비대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했
다”며 “현재 우리학교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이 정문과 연결돼 외부인 출입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덧
붙였다. 또한 “학생 안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안전 대응책을 구축하
고 있다”며 “자원봉사단과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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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그 이면을 살피다.

최근 대학가에서 연이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이하 글캠) 축제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또한 
서울캠퍼스(이하 서울캠) 축제는 23일과 24일,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 달갑지 않은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과 관련
한 자세한 내용과 주최 측 입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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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캠퍼스 축제 ‘휘뚜루마뚜루’글로벌캠퍼스 축제 ‘휘뚜루마뚜루’

▲학생회관 앞 푸드트럭

▲아프리카학부 부스 아프리카학부 학우들 

▲세향관에서 열린 DJ 파티 (14일) 

▲ISO 부스 국제학생회 학우들

▲중국어통번역학과 길거리 홍보 중인 중국어통번역학과 학우들

▲학생회관에 앞에 설치된 바이킹 (15일) 

▲사학과 부스 ‘삼겹살 비빔면’ 

▲명수당 잔디밭에 설치된 피크닉존

▲생명공학과 부스 열심히 홍보중인 학우들

▲독일어통번역학과 부스 ‘서식당’

▲초대가수 현아 무대 사진 (14일) ▲초대가수 케이시 무대 사진 (14일)

▲후생관 앞에 설치된 라이트 터널▲국제금융학과 부스 앞에서 홍보하는 국제금융학과 학우▲러시아학과 부스 줄 서있는 학우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축제가 진행됐다. 축제명은 ‘휘뚜루마
뚜루’로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학과 부스△야간 부스△명수당 피크닉존△후생관 앞 라이트 터널△DJ 파티
△푸드 트럭△바이킹△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놀 거리와 먹을거리가 준비됐다. 14일 오후 7

시 30분부터 노천극장에서 초대가수 현아와 케이시의 공연이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까지 세향관에서 DJ 파티가 진행됐다. 15일에는 학생회관 앞에서 바이킹이 운영됐고 초대가수 
△사이먼 도미닉△엘로△후디△염따가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학과 부스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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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리액션(이하 총학)은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체제 도입을 선
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이 되자 지난달 감사위에 대한 세칙을 제정해 회의 안건으
로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달에 개최된 제2차 임시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결과로 감사
위 안건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사실에 많은 학생들이 분노했다. 일각에선 단과대

학 회장들이 다른 뜻을 품고 이를 반대한 것이라며, 단과대학 회장들을 향한 지탄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총학생회의 감사위 안건에 대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사위 안건 부결을 둘러싸고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자세히 알아봤다.

글로벌캠퍼스 학생 자치 ‘감사위원회’ 출범 무산

◆기존 학생자치기구와 감사체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자치 체계는 △총학△세민전준비위원회(이하 세

준위)△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총사생회△도서관자치위원회(이하 도

자위)△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7개의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다. 졸준위

는 지난해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 현재 총학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총사생

회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온 보궐선거 무산으로 역시 총학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해당 학생자치기구 중 동연만이 독자적인 감사위인 연합운영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자치기구들은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

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세준위의 경우 교비를 받아 업무를 진행

하기에 학교 측에서 감사를 따로 진행한다.

◆제2차 임시확대운영위원회 개회 
그동안 자체 감사체계를 바꾸고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제2차 임시 

확운위를 통해 감사위 출범을 제안했다. 중운위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학

생회장△총학생회부회장△7개의 단과대학 회장△동연 회장△중앙집행위원

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총학은 사전에 감사위에 대한 세칙을 만들었다. 이에 중

운위는 감사위 관련 세칙을 각 학과 학생회장한테 보내 검토하게 했다. 중운위

에서 감사위 관련 세칙 안건 발의를 진행했고 확운위에서 논의가 열렸다. 확운

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중운위△각 학과 학생회장△자치위원장으로 구

성된다. 그러나 확운위에서 진행된 감사위 세칙 안건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밝혀진 부결 이유는 감사위 관련 세칙에 미흡한 점이 많다

는 것이었다.

다음은 중운위에서 마련한 ‘2019 감사위원회’ 일부 세칙을 발췌한 것이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리액션
의 의견   

지난 2일 개회된 제2차 임시 확운위는 ‘감사위’의 출범을 안건으로 상정했지

만, 확운위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총학은 페이

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총학은 “감사위 출범을 이루지 못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중운위의 안건이 불완전해 확운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책

임을 통감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결코 감사위 출범의 꿈을 접은 것은 아니

며 이번 해 안에 감사위가 발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총학은 추가적 의결을 거쳐 감사위 출범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단과대학 및 학과 회장들의 의견   
익명을 요구한 한 단과대학 학과 회장 A 씨는 “감사위가 단과대학 내 행사와 학

과 내부 행사의 성격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차이를 알고 세칙

에 반영한다면 충분히 감사위는 출범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다른 단과대

학의 학과 회장 B 씨 역시 “학과별로 걷어지는 회비가 다르고 학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세칙에 묶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감사위가 출범되기엔 

세칙 부문에서 좀 더 단과대학별 학과 별 차이를 알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

히, B 씨는 “회의 당시 설명이 불충분했고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같았

다”며 “그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단과대학 학과 회

장 C 씨 또한, “단과대·학과 별로 진행되는 △사무 방식△회계 처리△행사비

용△운영방식 등 다른 점이 많은데 통합방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저 진행

에 목적을 두어 당시 참여한 회장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통번역대학의 입장     
이번 감사위 부결 건에 관한 통번역대학 소속 과회장들(이하 통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대는 감사위 출범 및 세칙이 의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

사위가 이미 존재하는 기구인 듯한 총학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각 학

과마다 자체적으로 과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위가 학과 자치회비를 환수해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총학

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총학이 감사위 설립에 대해 사전논의나 의견수

렴도 없이 세칙을 독자적으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초안을 작성한 총학 측에서

도 세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허점이 다수 발견돼 이에 관련해 이뤄진 질

의에서 피감사대상인 총학 회장의 개인적인 해석만을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에 통대는 감사위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상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의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위

에 대한 감사는 중운위에서 운영한다는 모순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총학생회장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도 감사위의 토

대가 될 세칙이 아니라 출범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으

며, 의결하지 않은 확운위원들은 마치 중감위 출범을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심

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시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에 발의

한 중감위 세칙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

해서도 총학 측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통번역대학 과회장들

은 총학 측에서 발의한 중감위 세칙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 의결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반응   

감사위 세칙 안건 회의에 대한 부결이 알려지자 총학과 각 단과대학 회장들을 

향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일각에선 감사위에 반대한 각 단과대학 회장들과 

학과 회장들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성진(국제지역·그불 15) 

씨는 “학생들이 교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며 “깨

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속히 감사위가 출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수

경(국제지역·중앙아시아 15) 씨는 “감사위가 출범되지 못한다면 총학이 그 몫

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자연과학대학에 재학 중

인 익명의 한 학생은 “각 학생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나눠주는 경품 같은 경우 

친분을 빌미로 나눠주는 것을 봤다”라며 “이와 같은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하루빨리 각 단과대학이 먼저 나서서 감사위 출범에 찬

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



6

1950년대 우리학교 영어 원어연극의 큰 성공은 타 학과에

도 큰 귀감이 됐다. 이 영향으로 우리학교 안에 개설된 전

체 외국어 학과의 원어 연극이 확대·재생산 됐다. 그리

고 이러한 다국어 원어연극 기획은 당시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우리사회에 작지 않은 학문 및 문화

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원어 연극 활동들은 점차 그 규모를 넓혀갔고 1983년 9월

엔 각 학과별로 진행되던 원어연극을 통합해 제1회 원어

연극제로 발전했다. 

1958년 우리학교 프랑스어과 내에 결성된 ‘불문화연구

회’는 앙리 뒤베르누아(Henri Duvernois)작 <청동 부인과 

수정 신사(La Dame de bronze et le Monsieur de cristal)>

를 공연해 대학 사회에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원어 연극으로부터 촉발된 프랑스 문화 공

유 움직임은 당시 유명한 음악 감상실 ‘돌체 살롱’에서 학

보사 후원으로 진행된 불란서 시 감상회로 확대되기도 했

다. 

1959년에는 당시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였던 종로의 원

각사 극장에서 외대 원어연극이 연달아 상연됐다. 먼저 

최초의 공개 불어 원어연극으로 기록된 가브리엘 데빌리

에(Gabriel D’hervilliez) 원작의 <À louer meublé>가 공

연됐다. 여기엔 로제 샹베르(Roger Chambard) △프랑스 

대사△프랑스 참사관△UN 프랑스군 등이 관람해 사회

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됐다. 곧이어 프리드리히 실러 탄

신 20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어극 <간계와 사랑(Kabale 

und Liebe)>이 상연됐다. 이후 우리학교 원어연극은 연달

아 우리나라 최초를 갱신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된다. 

1961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시청각 교육문화 원에서 열

린 스페인어 연극 <집시 여인(La Gitana)>도 국내 최초였

고 1963년 11월 드라마 센터에서 상연된 중국어 연극 <남

여흑(藍與黑)> 역시 우리나라 최초였다. 당시 원어 연극을 

다룬 기사 및 감상평에는 ‘좌석이 모자라 관객들이 통로

에 앉아서 관람을 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며, 공연 후 화교 

사회에 큰 문화적 충격을 주어 화교신문에서 여러 차례 분

석 기사를 실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우리학교의 원어 연극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며 우

리말을 외국어로 번안·각색하는 시도도 이뤄졌다. 1990

년 블리스텍스(Boulesteix) 교수가 연출하고 각색한 <심청

전>은 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한 제1회 전국 대학생 불어연

극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의 고전을 프랑스어로 옮겨 무대에 올린 것은 국내에

서 전례 없었던 일로 국내 연극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시

사한 것이었다. 외대의 원어연극은 다른 대학의 원어연극 

수준을 일찌감치 초월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했

다. 

③편에서 계속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독일어 원어 연극

▲스페인어 원어연극

▲중국어 원어 연극 _藍與黑

우리학교의 외국어 원어 연극사(演劇史) -

②다양한 외국어로 브랜드 가치를 높

인 외대의 원어 연극

HUFS 비정상회담「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캄보디아 어디까지 가봤니?
계속해서 따뜻해지는 날씨와 함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
에서 여유로운 휴식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캄보
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동부를 차지하며 메콩강이 국가의 중앙
을 지나는 국가이다. 캄보디아는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어 건
기와 우기로 나눠지며 대체로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앙
코르와트와 같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
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곳곳에서 휴식과 여행지를 모두 즐길 수 있
는 곳을 찾는 사람에게 최적이다. 이러한 진한 매력을 가진 캄보디
아에 대해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해 한 달동안 캄보디아 봉사활동 
및 여행을 다녀온 김지수(영어·영문 17) 씨와 함께 캄보디아 여행

을 떠나보자!
  첫 번째 캄보디아 추
천 여행지는 씨엠립
이다. 씨엠립의 여행 
명소는 △앙코르와
트 일출 및 사원△톤
레사프 호수△펍스
트릿이다. 앙코르와
트는 캄보디아의 대
표적 유적지로서 12
세기 초에 건립됐다. 
앙코르왕국의 왕권
을 담긴 부조들로 이
뤄졌다. 앙코르와트
는 크메르 양식으로 
큰 규모로 만들어져 
있어 전체를 모두 둘
러보기에 많은 시간

이 걸린다. 톤레사프 호수에서는 캄보디아의 수상가옥을 볼 수 있
는 곳이다. 일출은 앙코르와트에서, 일몰은 톤레사프 호수에서 보
는 것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멋진 장관이라 볼 수 있다. 낮에는 아름
다운 전경을 즐겼다면 저녁에는 씨엠립 앙코르 야시장에 가서 즐거
운 쇼핑을 할 수 있다. 물건에 정해진 가격이 없어 흥정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또한 펍스트릿에서는 저렴한 맥주가 기다리고 있으니 
시원한 밤공기를 안주삼아 목을 축이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
  두 번째 캄보디아 추천 여행지는 프놈펜이다. 캄보디아의 수도답
게 많은 유적지가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프놈펜에는 △프놈펜 
왕궁△킬링필드△뚜옥슬랭 고문 박물관같은 역사 유적지가 많다. 
우선 추천하는 프놈펜 왕궁은 현재 캄보디아의 왕이 살고 있는 궁
전으로 박물관이 함께 있다. 하루에 두 번, 육 달러에 입장이 가능하
지만 민소매티 같은 노출이 심한 옷은 규제하므로 옷차림에 주의해
야한다.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내전 당시 학살장소로, 프놈펜에서 
가장 큰 위령탑이 있는 장소다. 뚜옥슬랭 고문 박물관은 원래 학교
가 감옥으로 이용된 곳이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고문
을 당한 곳이다.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역사를 느끼기에 좋은 곳이
라 볼 수 있다.
  마지막 캄보디아 추천 여행지는 까엡이다. 까엡은 유적지나 관광 
명소보다는 온전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
에게 추천하는 곳이다. 까엡은 프랑스 시절 왕의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까엡에서는 유명한 게와 후추와 함께 싹 틔인 바다
를 보며 휴식하며 온전한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다. △씨엠립△프
놈펜△까엡까지, 예측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캄보디아
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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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eclaración de Independencia

Nosotros declaramos que Cho-Seon es un país 
independiente y los ciudadanos de Cho-Seon son 
pueblos independientes. Con esto, proclamamos la 
esencia de la humanidad de igualdad sin distinción. 
Y lo avisamos para que nuestra descendencia disfrute 
del derecho a la supervivencia autónoma de la 
nación. Lo exponemos basándonos en el prestigio 
y la autoridad de la historia de cinco milenios, 
lo revelamos con la lealtad de veinte millones de 
ciudadanos, alegamos por el progreso de la nación 
de forma constante y con libertad, planteamos una 
cuestión como la gran oportunidad de renovación 
del mundo basada en la expresión de conciencia que 
tiene la humanidad en concordancia con la fortuna. 
Esto es la señal del Cielo y la gran tendencia de la 
época. También es una manifestación legítima de 
la coexistencia de todas las naciones y de vivir en 
armonía. Por lo tanto, nada en el universo puede 
impedirlo ni reprimirlo.

Por primera vez en varios cientos de años hemos 
sufrido la opresión de una nación extranjera a lo 
largo de diez años, convirtiéndonos en víctimas de 
políticas de agresión y coacción que son reliquias 
de la de la época pasada Han pasado ya diez años 
del sufrimiento provocado por la opresión de otra 
nación que fue la primera vez desde hacía cientos 
de años sacrificándose por la invasión agresiva y del 
autoritarismo que son reliquias de la de la época 
pasada. Cuánto será lo que hemos perdido por lo 
que nos han quitado, ¿por cuánto tiempo se nos ha 
impedido el desarrollo de mentalidad, cuánto será el 
daño en la dignidad y el honor de la nación, cuántas 
oportunidades perdidas para colaborar con nuestra 
originalidad y creatividad a una cultura mundial.

¡Oh! Para disipar el sentimiento de lástima y para 
librarnos del sufrimiento actual, para eliminar 
la amenaza de nuestro futuro, para asegurar la 
moralidad y la dignidad humana, para estimular y 
realzar la conciencia debilitada de nuestra nación, 
para no dejar una realidad vergonzosa a nuestros 
pobres hijos, para tener felicidad y alegría completa 
en la posteridad, la tarea más importante es 
asegurarnos la independencia de nuestra nación. 
Cada uno de los dos millones de personas que 
forman esta nación se guardará un cuchillo en el 
corazón (en Corea existe la expresión “llevar un 
cuchillo en el corazón” para expresar que cuando nos 
hacen daño o sufrimos, tenemos un arma metafórica 
guardada que sacaremos para llevar a cabo un nuevo 
plan de recuperación).Hoy, cuando la naturaleza y la 
conciencia humanas están poniendo de nuestro lado 
a las fuerzas de la justicia y la humanidad, si cada 
uno de los veinte millones de personas que forman 
nuestra nación se arma para la batalla, ¿a quién no 

podríamos derrotar y qué no podríamos lograr? No 
pretendemos castigar la tradición de los japoneses 
por el hecho de haber incumplido el compromiso 
después de firmar el tratado BungJa (BungJa: es 
el nombre del año en que pasó el tratado, por eso 
se llama ‘El tratado de Bung-Ja’). Los eruditos y 
políticos japoneses consideran que toda la esencia 
que poseía nuestra dinastía antigua y que había sido 
transmitida de generación en generación, había 
sido traída gracias ellos, por sus aires de exuberantes 
colonizadores, considerando como bárbaros a 
nuestros civilizados pueblos. Tampoco pretendemos 
culpar a los japoneses por no tener lealtad, aunque 
ignoren los orígenes de nuestra sociedad y el brillante 
espíritu de nuestra nación. No tenemos tiempo para 
echarle la culpa a otros porque estamos ocupados en 
recuperar lo que teníamos y reflexionar. No podemos 
distraernos en pensar quién tiene la culpa ni en 
vengarnos, ya que nosotros tenemos que preparar el 
presente para recuperarnos completamente.

Nuestra misión es la de levantarnos y encontrar 
nuestra propia fuerza y eso no se puede cumplir 
destruyendo a otros. Debemos cultivar nuestro nuevo 
destino con un corazón solemne. No queremos 
excluirles ni rechazarles por un sentimiento de 
enemistad pasada y rencor acumulado. Intentaremos 
volver al camino honrado, natural, racional después 
de corregir el estado que se ha estropeado por 
la irracionalidad y la falta de naturalidad por las 
acciones de los políticos japoneses.

Observar la realidad hace que el rencor sea más 
profundo y no nos permite alcanzar la armonía 
absoluta entre los dos países en los que existe 
desigualdad discriminante y mentiras, ya que 
la anexión de las dos naciones no fue nuestro 
deseo. Para corregir los errores del pasado somos 
conscientes de que la mejor forma es abriendo una 
nueva etapa basada en compasión y comprensión 
para eliminar la ira entre los países y, así, conseguir 
atraer la suerte. Tampoco se garantiza la paz entera 
de Asia si detenemos a los japoneses con la fuerza de 
dos millones de personas cargadas de ira y rencor. 
Por este hecho, los cuatrocientos millones de chinos 
que influyen en la estabilidad en Asia pueden tener 
miedo y hacer que la desconfianza empeore. Con 
este resultado, está claro que todo el mundo asiático 
puede quebrarse y tener un destino miserable. Por 
lo tanto, hoy en día, la independencia de Cho-Seon 
hace realidad la prosperidad y la supervivencia para 
sus pueblos. Asimismo, queremos que los japoneses 
salgan del camino incorrecto y cruel de modo que 
lleven a cabo una tarea con buenas intenciones 
para apoyar la causa de Oriente, además de liberar 
a China del temor y la inquietud y así puedan 
olvidarse de lo que les atemoriza hasta en sueños; 
y, por último, convertir esta en una etapa necesaria 
para alcanzar la felicidad de la humanidad, ya que 
es una parte importante para la paz en Asia. ¡Cómo 
puede ser que solo se trate de un problema trivial! 

 Ah. Se ha extendido un nuevo mundo ante 
nuestros ojos. Ya terminó la época de la fuerza 
y llegó la época de moralidad. La mentalidad 
humanitaria en que hemos creído y que se ha 
endurecido durante mucho tiempo ha empezado a 

iluminar una nueva civilización sobre la historia de 
humanidad. Una nueva primavera ha llegado para 
revivirlo todo. El pasado es una época de frío terrible 
que provoca ahogo en las personas, no dejándoles 
respirar; el presente es una de vientos de primavera 
y de agradable energía del sol. Ya no vacilamos ni 
tememos, gracias a la vuelta del ciclo universal y que 
nos ayuda a ponernos en el camino para el cambio. 

Vamos a disfrutar de la vigorosa alegría de la 
vida, protegiendo el propio derecho de libertad 
que tenemos y vamos a intentar formar la cultura 
de una nación brillante e inocente en un mundo 
que está lleno de energía primaveral con abundante 
creatividad. Vamos a levantarnos ahora. Unidos 
por el corazón vamos a avanzar con la verdad. 
Hombres y mujeres de todas las clases vamos a 
realizar la recuperación junto con el universo desde 
la zona en la que estábamos sumidos, siendo esta 
oscura y sofocante. El espíritu divino de cientos de 
generaciones de nuestros antepasados nos ayudará 
y la creciente energía del mundo nos protegerá 
desde fuera a alcanzar el éxito. Vamos a progresar 
vigorosamente hacia la esperanza del futuro.

 

Compromiso público. Capítulo 3.
Primero. Hoy nuestra gran obra representa la 
demanda de supervivencia, justicia, moralidad y 
de gloria, por lo que vamos a manifestar el espíritu 
de libertad. Nunca suscitaremos pensamientos en 
contra de extranjeros.
Segundo. Incluso el último de nosotros y hasta 
el último momento, puede publicar la voluntad y 
opinión de la nación. 
Tercero. Se deben justificar nuestras actitudes y 
afirmaciones, y todos los actos tienen que respetar las 
reglas.

 
Primer día del mes de Marzo del año 4252 (año 

contado desde la creación de Cho-Seon). Los 
representantes delegados de la nación de Cho-Seon.

Son, Byung hee.    Gil, Sun Ju.    
Lee,  Phil Jo.    Back, Youn Seong.    Kim, Wan Gyu.
Kim, Byung Jo.    Kim, Chang Jun.   Kwon, Dong 
Jin.  Kwon, Byoung Duk.    Na, Yong Hwan.
Na, In Hyup.    Yang, Sun Back.    
Yang, Han Muk.   Yoo, Yeo Dae.               
Lee, Gap Seong.
Lee, Myoung Ryong.  Lee, Seong Hoon. 
Lee, Jong Hoon.  Lee, Jong Il.   Lim, Yeo Hwan.
Park, Joon Seong.      Park, Hee Do.        Park, Dong 
Hwan. Sin Hong Sik.  Sin, Seok Gu.
Oh, Sae Chang.  Oh, Hwa Young.  Choi, Seong Mo.     
Choi, Ryn. Han, Yong Un.            
Hong, Byoung Ki.   Hong, Ki Jo.

번역 

최지영 
스페인어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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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의 성적평가방식

성적평가방식은 크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된다. 상대평가란 성적

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상대적 실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절대평가가 있다. 이는 교수가 설정한 특정한 기준

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 학점을 부여하는 성적평가방식이다. 우리학교는 

본래 원어강의 혹은 수강 인원 10명 이하인 강의에 한해 절대평가를 적용

했지만 2014년 2학기 종강 이후 상대평가로 전환됐다. 현재 우리학교의 

성적평가방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유형과 B유형은 상대평가

이며 C유형은 Pass/Fail 방식이다. 이번 학기 수강편람 중 ‘수업 관련 학사

제도 안내’에서 성적평가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 강의를 대상으로 상대

평가를 시행함△A유형:A0이상 30%, B+, B0 35%, C+이하 35%△B유형(△

수강생 10명 이하△교직△이공계 실험실습 강의△교양영어 진리):A0이

상 40%, B+이하 60%△C유형:2시간 당 1학점인 체육 실기 과목 혹은 교·강

사 요청에 의한Pass/Fail강의(이공계 실험실습, 인문대학 일부 강의 등)라

고 나와 있다. 아래의 표는 우리학교 성적평가방식 중 몇 가지 예외 항목

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과의 인터뷰 

우리학교의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

해 전종섭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하 전 교무처장)과 인터뷰

를 진행했다. 학교 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 중인 성적평가방식에 대해 전 교무처장은 “대학수준의 교육

은 옳은 것과 정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며 “절대평가 방식을 모

두가 좋은 학점을 얻는 평가방식이라고 오인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학

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보일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절대평가보다는 상대

평가 방식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에 대해 전 교무처장은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이 도

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

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소수인원 강의의 모순이 있다. 그는 “보통 수강생이 

적은 강의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대평가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

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

생이 10명 이하인 강의의 경우엔 A0이상은 40%로 하고 B+이하는 60%로 

하는 보다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성적평가 규정을 수정한 바 있다. 

재수강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 방식에 대해 전 교무

처장은 “재수강생들은 같은 강의를 두 번 혹은 그 이상 반복해서 듣는 것

이기에 초수강생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따로 평가한다”고 밝혔

다. 다만 “이는 단지 이상적 생각일 뿐 실제로 재수강생들이 초수강생들

보다 뛰어난 성취를 얻는지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

어서 외국인 교환학생들에 대해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인 학생들

은 절대평가를 적용받으니 아무래도 잡음이 생기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

혔다. 

현재의 성적평가방식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전 교무처장은 절

대평가를 성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합당한 성적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

으로 그는 “학교 측이 학생들과 보다 많은 대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 “대화 과정에서 학교 혹은 학생 어느 한 쪽만의 일방적 의견 제시가 아

닌 보다 건설적 방식으로 대화 과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전 교무처장은 현재 성적평가방식 중 C유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

혔다. “C유형(△2시간 당 1학점인 체육 실기 과목△교·강사 요청에 의한 

Pass/Fail강의△이공계 실험실습△인문대 실습) 과목들에 대한 평가 방식 

개정안은 학사종합지원센터의 발의 이후 규정기초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돼 다음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C유형은 교·강사 요청에 의

해 자유롭게 Pass/Fail로 성적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교과

목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혹은 진로취업센터와 창업교육센터에

서 개설한 과목만 Pass/Fail 평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정 단어가 포함된 교과목명은 △답사△봉사△실기△실습△인

턴십△체험△공연△토론△인성교육△특강△신입생세미나 등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전 교무처장은 “학교는 성적평가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

당한 성적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며 “양 캠퍼스의 교

무처장은 앞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총학생회에서 요구한 대로 무조건적인 절대평가

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제도가 △정의

로운 제도△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프리라이더*

가 최소화되는 제도로 변화됐으면 한다”며 개인적인 바람을 덧붙였다. 

*프리라이더: 본래 무임승차자를 의미하는 말로 대학교 등의 조별과제에서 아무

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과제 등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현재 시행중인 학교의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학교 양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의 질문은 △현재 우리학교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만족할 경

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족의 이유△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기타 요구사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타 대학들의 성적평가방식

다음은 다른 학교들의 성적평가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연

세대△서강대△중앙대 등 4개 대학의 성적평가방식의 유형, 그리고 예외 

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해 정리한 표다.   

한태현 기자   98madc@hufs.ac.k

여러분들의 학점은 안녕하신가요?

현재의 성적평가방식이 도입된 후 약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간 성적평가방식과 관련해 학교의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봤다.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양 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종섭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교무처
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측의 입장을 알아봤다.

심층2019년 5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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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칠하담을 
우리학교에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회장직을 맡은 이채은 (상경•경영 18)이
라고 합니다! 

Q1. 칠하담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칠하담은 개인의 창작 의지와 사회봉사를 동시에 
실현하자는 취지로 2012년에 결성된 동아리입니
다.
학교 주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

고 있는 ‘이문동 프로젝트’와 더불어, 외부에서 의뢰
하는 벽화까지 활발히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
니다. 최근에는 우리학교 타 동아리의 동방 리모델
링까지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Q2-1. 칠하담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
탁드려요.

칠하담은 벽화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이긴 하나, 
그림 실력보다는 활동 의지, 조화를 우선시하기 때
문에 관심만 있으시다면 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
다.  방학 캠프까지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하며 친목
을 다질 수도 있고 완성된 작업물을 보며 뿌듯함을 
얻어갈 수 있어요! 매 학기 첫 두 주 동안의 신청 기
간을 꼭 기억해주세요!

Q3.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
나요?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훕 소 사 이 어 티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사건 중 하나는 이화교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신입생
을 들어와서 첫 작업이기도 했고, 규모가 많이 커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처음 페
인트를 만지고, 롤러를 굴리면서 마냥 신나하고 있는
데,지나가시던 주민분께서 “학생들이 좋은 일 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칠하담활동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Q4.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종일 서서 벽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업 자체를 과하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중간중간 쉬면서 노래도 듣고 이야기
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는 덜어지기 마련이었
습니다. 다만 제일 힘든 일은 외부인, 특히 어린아이
들이 작업에 참가하게 될 때 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림 표현을 존중하지만, 작품의 
전반적인 테마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적절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난 캠프에서는 
숲속 주제의 벽화에 로봇을 그린 친구를 설득하느라 애
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벽화
를 만들기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5.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부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준 부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일이 아주 고된데도 미루거나 몸 
사리는 것도 없이 항상 서로 나서서 열심히 활동해 준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과나 학년도 다 달라
서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돈독
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덕분인 것 같고요. 

새로 들어오거나 돌아오신 분들이랑도 같이 잘 해보고 싶
은 마음이 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많이 부족한 부원이
고 회장이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Q6. 앞으로 칠하담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타학교와의 교류나 장기 프로젝트까지도 계획은 하고 있습
니다만 앞으로도 기본적인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
습니다. 우리학교의 교실을 하나씩 꾸며나가고 이문동을 
보다 아름답게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과 
캠프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하고 싶어요. 조금씩 꾸준히 해
나가면 어디선가 칠하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일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회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단순한 훈련이었을까, 훈련을 가장한 도발이었을
까
북한 국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 전선 방어부대들

의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요해하시고 화력

타격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훈련을 전연과 서부 전

선 방어부대들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

르면, 김 위원장은 서부 전선방어 부대들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을 칭찬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동시에 “훈련은 인민군대의 주업이며 강도 높은 훈련시

행은 인민군대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애국심”이라며 “투쟁의 열풍을 더욱 세

차게 일으켜 일당백의 무쇠 주먹, 영웅전투원들이 되기 위해 튼튼히 준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강조

하며 “불의의 사태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

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북한은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다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 타격 훈련을 보도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

날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칸다르(ISKANDER)*** 러시아 지대지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스칸다르는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사

거리를 최대 500km까지 조절가능하며, 맞받아치기 어려운 미사일로 꼽힌

다.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할 경우 우리나라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권에 

속해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한 지 닷

새 만에 진행된 화력훈련에 우리나라 군 내부 분위기는 긴장감이 높은 상

태였다. 이어 우리군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두고 북

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사포: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
**전술 유도무기: 랜스 단거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육군
용 전술 지대지 단거리 탄도 유도탄
***이스칸다르: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러시아의 주력 단거리 탄
도미사일 
****군사분계선: 두 교전국 사이에 휴전이 제의됐을 경우 그어지는 군사행동
의 경계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9일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

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이하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한한 날이었다. 

당초 비건 대표는 우리정부와 함께 △북핵 수석대표 협의△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식량 지원 문제를 협

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의 여파로 비건 대표는 예정된 

약식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튿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의 내용 역

시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비건 대표는 북

한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인사로 답변을 대신했다. 약식

회견 취소 요청은 미국이 이번 화력훈련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은 북한이 화력훈련을 진행한 것

을 두고 미국 국방부가 이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

신은 미 국방부의 성명이라며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여러 발의 탄도미

사일로 300km이상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작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신뢰 위반은 아

니다”고 말하면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9일 북한이 발

사한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훈련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미 협상의 후퇴라고 생

각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이러

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
북한이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내 외신 보도와는 다

르게 우리군은 “미국도 역시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방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북

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알지 못한다”며 덧붙였

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

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방부는 전날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 전선 방어부대들이 발사

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공동평가에 따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

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사일은 16시 29분과 16시 29분에 발사됐으며,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총 2발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지난 4일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교해 이번 미사일은 이동발사대에서 외형적 차이가 있

었으며, 발사체 비행특성은 상이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우리나라와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을 맺은 바 있

다. 합의의 내용은 △지상△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

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다. 일

각에선 화력타격훈련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9.19 합의서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는 않아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프랑스

△영국△독일△일본 등 핵확산금지조약(이하 NPT)회원국들은 2020년 

NPT평가 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

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

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준비위원회는 북한에 군사도발을 중단하는 내

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측 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제하는 것과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발

사해 북미대화 재개 전망이 더 어두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단

거리 미사일 발사를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보느냐’는 질

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한해 한미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을 알렸다. 성명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

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화력타격훈련이 잇달아 진행된 

가운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한 미사일의 의미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조선 인민군 전방 및 서부 전선 방어부
대들이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했다. 해당 훈련은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 의
해 공개됐다. 한편 우리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을 논

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이 진행한 화력훈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가지는 의미와 이것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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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요?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삼았습니다. 기축
통화란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칭하는 용어입니
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제 무역 
화폐의 기준을 달러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외환위기
가 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달러가 이와 같은 기축통화의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벌어들
인 달러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적자가 유지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냉전 체제 종식과 소련의 붕괴 이후 수출시장에서 급부상했

습니다. 중국은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상품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점점 불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
니다.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입한 덕분에 미국의 자금은 선순환구조*를 이
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누적된 경상수지적자**가 미국 경제 기

반을 약화시켰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
국 내에는 미중 무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
이 중국의 산업 및 기술발전은 미국을 따라잡았고 양국의 무역은 더 이상 
상호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후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신보호무

역주의를 선언하며 무역흑자국인 중국에게 3천억 달러 무역흑자를 1천억 
달러로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 7
월 6일 미국은 본격적으로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도 34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 이번 달 말까지 
미국의 요구가 포함된 협상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3250억 달러어치의 중국
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렇게 무역전쟁을 서막으로 시작합니다.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양측 모두 
국가의 체면과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물론 양국 정상의 지도력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미중무역전쟁이 그 수많은 협상과 
협의를 거듭하고서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고 일종의 치킨게임****으로 
흘러가는 원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쟁국이 등장해 성장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에 자신들의 발전과 굴기를 억
제하기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선순환구조 : 어떤 업무의 결과가 후속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해주어 플러
스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
**경상수지 : 한 나라의 거주자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자연인뿐 아니
라 법인, 국제기구 등을 포함)가 일정한 기간 (통상적으로 회계기간 1년)동안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
***2008년 금융위기 :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된 대
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치킨게임 :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Q2. 미국과 중국 각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미국은 중국에게 8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중 무역협상안에서 미국은 중국이 개정해야 할 법률의 상세한 명

세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확인돼야 중국의 구조개
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는 주권 침해로서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으로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중국정부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은 국가 소유입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입장은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궁
극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나 이 요구를 중국이 수
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 미국은 중국 시장을 대외에 더욱 개방하고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검열을 목적으로 외국 인터넷 기업의 
서버를 중국 내에 설치해 외국기업의 중국 내 인터넷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나름대로 외국기업의 지분제한을 완화하고는 있
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멀었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기술 절취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절도국가로 취

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겐 미국의 선진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 스스로 선
진국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수적이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선진기업으로부터 강제적 합
작회사를 통한 기술 이전을 담보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위안 평가절상을 통한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바라고 있습

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위안은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
가 아닌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중국은 위안 
평가절하를 통해 관세부과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
니다. 
여섯째, 미국은 앞서 요구한 사항들이 중국 측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

인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에서는 미국 또한 협정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기구를 함께 만들자고 맞받
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다음 해 미국 대선 때까지 트럼

프의 선거호재로 대중국 무역 분쟁의 성과를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양국의 결단으로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부과
한 관세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협정문을 전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협정문

을 전부 공개하게 되면 중국은 굴욕적인 조항이 포함된 내용을 중국 국민들
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 특히 시진핑 주석은 그들의 리더
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하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는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의 입법절차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는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 대
치되는 불공정 협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 : 각국 통화의 가치,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
***고정환율제 : 고정시킨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

는 제도

Q3.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와 한국의 경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나요?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과의 무역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큰 나라들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대만△일
본△싱가폴△말레이시아 등이,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슬로바키아△
헝가리△체코△아일랜드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

쟁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과 미
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7%, 12%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0%를 미중 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79%가 중국이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한 중간재*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생산한 소비재를 미국에 수
출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IT 소재기업들은 
대부분의 생산품을 중국 내에서 소비하고,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미
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철강 산업
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수출은 약 
43.7%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해 한미 FTA**의 철강부문 개정 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무역구조상 보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서로 

윈윈무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과 기술 특히 △조선△
전자△자동차△철강 등이 단기간에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한
중간의 무역구조는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으로 일반적

인 인접국가와의 경제공동체 성격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전 세계를 상대
로 지구 반대편 국가들과 FTA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
화가 중국이나 미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무역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장을 장기적으로 확보해가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중간재 : 가공생산품 가운데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투입물
로 사용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재화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
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Q4.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미중 무역 전쟁은 미중 무역 협상으로 그 성격을 바꿔 갈 것입니다. 양국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주목해보
면 미국은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중국을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게임의 끝에는 중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최근 한 투자은행의 전망처럼 이번 
해 연말쯤이면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그나마 중국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장은갑  우리학교 국제금융학과 겸임교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번 달 8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
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중국은 같은 날 
미국의 관세 인상은 양국 국민은 물론 세계 모두의 이익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무역 보복
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무역 갈등 발생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세
계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장은갑 우리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를 만나봤다

현재 진행형인 미중 무역의 ‘치킨게임’, 
과연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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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 뭉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기자들을 볼 수 있다. 알 

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기자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들을 신뢰

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힘들다.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

여준 결과이겠지만, 제4의 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이 믿음

직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

다.

언론은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전달

하는 만큼 언론과 무관한 분야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인들이 언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엔 그 범

위가 방대하고 깊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접하는 언론은 단편적인 TV 뉴스와 신문 기사

가 전부일 것이다. 나 자신도 언론을 그저 발생한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언론인이 어

떤 능력과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을 읽은 후 

언론을 바라보면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언론은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깊은 산업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언론이 매우 강력하게 통제돼 많

은 기자가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지킬 수 없어 괴로워했다. 한편 민

주주의 사회에선 자본주의와 결부된 이익 관계로 언론이 특정 기

업이나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기도 한다.

매분 매초 다양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각

각의 사건은 그 발생 배경과 결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사건 중에선 

단순히 사실만을 취재해 보도하는 비교적 가벼운 것들도 있다. 하

지만 사건을 깊이 파헤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점검하고 더 의심스

러운 부분을 조사해야하는 심층적 탐사보도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직업윤리를 침해하지 않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진 경우,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

고 정확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

다.

대중들도 언론이라는 산업을 이해하고 그 생리에 대해서 살펴보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분히 비교하고 

고민해 정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성숙한 태도로 

언론을 파헤치면 그동안 우리에게 아쉬움을 줬던 모습들이 한편

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편파적이

고 공정치 못한 보도를 하는 언론행태는 되돌아봐야 한다. 언론인

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양심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이

러한 노력에 독자들이 진심으로 반응해 언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제4의 권력인 언론이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다민 기자 98bdaminc@hufs.ac.kr

[언론이란 무엇인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내가 꿈꾼 

기자 생활 
미리 보기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최재영 기자

문학칼럼 [문학 겉핥기]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편찬한 최초
의 우리말 사전 원고를 뜻한다. 이야기는 이 원고를 정식 사전으로 
출판하려는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1940년대, 조선 문
화 말살 정책을 펼친 일본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강
제한다. 이에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학회
는 전국의 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고자 한다.

한편 극장에서 일하던 ‘판수’는 직장에서 소매치기를 일삼다 해
고된다. 그 뒤 아들 학비를 위해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의 가방을 
훔치다 걸린다. 운 좋게도 조선어학회 구성원이던 ‘갑윤’의 도움
으로 판수는 조선어학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까막눈에다 전과
자였던 판수는 돈도 되지 않는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해하
지 못한다. 하지만 점차 말을 익히고 그 의미를 깨달으며 말과 공
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심하게 조여 오는 일
제의 압박에 조선어학회는 해산될 위기에 처한다.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우철’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변절
한다. 일제는 본격적으로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많
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끝까지 우리말을 지키려던 조선어학회
는 그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딛고 끝
내 조선어학회는 말모이를 완성한다. 

언어는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의 표현이며 사용자의 의식과 무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말은 곧 우리의 사고와 이
어진다. 말이 사고에 미치는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컵에 담
긴 물의 양을 말하는 실험을 들 수 있다. 물이 반 정도 담긴 컵을 보

며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또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로 나뉜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
고 나아가 문화를 만든다. “말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조선어학
회가 목숨을 걸고 사전을 만든 이유이자 영화 말모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불필요한 일본어 사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
러나 이 현상은 최근 미디어를 중심으로 더욱 넓게 번지고 있다. 
△‘모찌’△‘간지’△‘와꾸’△‘기스’ 등 수많은 일본어가 일상에
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말은 침투력과 흡수력이 강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빠르고 깊게 스며든다. 이뿐만 아니라 굳어진 표
현은 위기의식을 허물고 우리의 문화를 지운다. 일제강점기 식민
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로 일어선 지 백 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와 공존하고 있다. 
어느덧 전 세계가 함께 소통하는 시대가 찾아왔지만 우리는 계속
해서 경계해야 한다. 얻는 건 어렵지만 잃는 건 쉽기 때문이다. 흔
히 내 안에서 세우는 힘,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나
고 자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흔
들리지 않는다. 역사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
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으로 글을 마친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영화 말모이] 
사소함이 지니는 힘

어려서부터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동경하며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점차 

현실을 자각할 때쯤 언론계 취업으로 목표를 바꿨다. 이에 대학 면접 당시에도 막연한 

꿈이었던 PD와 연관 지어 면접을 본 결과 우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

적인 계획 없이 바라온 PD란 꿈은 금방 시들어갔다. 그러던 중 어느새 군대에 갈 나이

가 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다. 자연스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읽기 시작하며 기자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내가 생각하는 기자의 매력은 글의 무게가 남들과 다르다는 점이었다. 기자는 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도△사람들을 설득할 수도△정의를 옹호할 수도 있다. 그들

의 손끝이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존경스러웠다.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외대학보 98기 기자단에 들어왔다. 처음 정기자가 됐을 때 각

종 사회 및 정치 이슈에 관한 기사를 작성해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싶은 열의에 가득 찼었다. 그랬던 큰 꿈은 첫 회의가 시작될 때 바로 무너져내렸다. 학

보란 학교 소식을 학우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곳이다. 쓰고 싶

은 기사와 써야하는 기사가 너무 달랐다. 기본을 망각한 채 학보에 들어온 내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창피함을 감추려 더욱 학교 소식을 전하려 노력했다. 많지 

않은 지인을 총동원해 각 △동아리△자치기구△부총장님 등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

며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작성했다.

정신없는 학보 기자 생활을 하며 기자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만을 쓸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전하는 

곳은 학보이다. 학보 기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글을 통해 학우들에게 전달

하는 직책이다. 만약 내 욕심대로만 기사를 썼다면 이 많은 사건 중 내 입맛에만 맞는 

사건을 전달해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단면만 보여줬을 것이다. 하물며 정식 기자가 되

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인데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한다

면 국민을 희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기자는 좁은 시각 혹은 욕심만으로 사회를 

바라봐 중인환시리에 편협한 정보만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느끼게 해줬다.

두 번째로는 내가 본 것만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자세로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음

을 알려줬다 . 학보 기자 생활을 하며 ‘피노키오’란 기자 생활을 담은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게 됐다. 극 중 나온 명대사를 신조로 학보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 바로 “사람

들은 피노키오가 진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며 기자 또한 그렇다”라는 대사다. 피노키

오는 자신이 틀린 줄 모르고 본 것만을 얘기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점을 지적했

다. 즉,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무시하고 떠드는 사람이 기자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

지, 자기 말의 무게를 모른 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번 학기는 내게 “△외대학보의△외대학보에 의한△외대학보를 위한” 학기였다

고 정의할 수 있겠다. 견마지로로 외대학보에 사력을 다했다. 아직 미천한 실력이지만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함께해준 △정기자△차장△부장 그리고 편

집장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1031호 학보를 읽고

지난 1031호는 △총장 직선제△레지덴셜 컬리지△학생

회 정기총회△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폭행 등 크고 중요한 

문제와 사건들을 다뤘다. 특히 이러한 사안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일들이기에 더욱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총장 직선제 기사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향한 우

리학교의 행보△교수협의회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면담△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 및 교직원 노조 입장△다

른 학교의 총장 선거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학교에서의 총

장 직선제에 대한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수협

의회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의 면담에서 나아가 직접 

법인과 동문 등 기타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입장까지 담았

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물론 총장 직선제 시행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교내 언론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주지 못한 

것 같아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레지덴셜 컬리지를 다룬 기사에서는 레지덴셜 컬리지

의 △도입△목표△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상세하게 파

악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레지덴셜 컬리지의 정확

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이 많았기

에 이번 기사는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

들의 우려가 큰 기존 재학생들의 기숙사 입사 문제에 대

한 사실 확인도 할 수 있었다. 레지덴셜 컬리지의 시행이 

기대되는 바다.

현재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생으로서 이

번 달 초에 발생한 기숙사 폭행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자 많은 사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다. 기사

에서는 기숙사 및 경찰 관계자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했고, 사건에 대한 대책을 소개했다. 그

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크게 요구되며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및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기타 우리학교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기사를 비롯해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이 

시대의 블루오션 중앙아시아△박세정 아나운서를 만나

다 등의 기사들을 인상 깊게 읽었다. 특히 쉽게 알 수 없는 

외국어 원어 연극사(演劇史)를 통해 우리학교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학교 졸업생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로 고민을 이어

가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정민주(국제지역·한국 1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1031호 학보를 읽고 황경민(중국·중언문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31호 학보를 통해 현재 우리학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 

레지덴셜 컬리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우리학교 신입생들의 영어 실력 제고에 좋은 효과

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숙사 시설이 충분하지 않

은 서울캠퍼스에서는 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이 아쉽기

도 하다.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참여하기 힘들

다는 점과 글로벌캠퍼스 세 개의 단과대학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

나라 교육 구조상 대학생이 됐음에도 실생활 영어 방면에

서 취약함을 가지기 쉬운데, 대학교 차원에서 레지덴셜 컬

리지와 같은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총장 직선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

었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학교의 총장 후보

들은 투표권이 있는 교수 중심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 위주의 정책보다 교수 중심의 정책을 우선하는 태도

는 많은 학생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기사를 통해 양 캠퍼스 

총학이 학교 측에 학생 주도 민주적 총장 선출 방식을 계속

해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장 직선

제 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나서야 할 필요성

이 있다는 것을 학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하루빨리 △학

생△교수△교직원 노조 모두 총장 직선제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어 학교 운영에 관심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큰 이슈가 됐던 패스트트랙 논란을 

학보 기사에서 자세히 다뤄줌으로써 사건을 조목조목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현재 전공 수업에서 패스트트랙

과 관련한 토론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팩트 중심으로 중립

적으로 쓰인 이 기사가 큰 도움이 됐다. 최근 몇 주 동안 소

위 동물 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사람

들이 국민들에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뿐더러 국회의원 임기 4년, 대통

령 임기 5년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안건 상정 과정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국

회 선진화법 중 신속처리안건은 그 필요성이 입증된다. 그

러나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시기 지정했던 국회 선진화법

에 대해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태도는 상당

히 실망스럽다. 허나 패스트트랙이 안건 확정이 아닌 상정

의 과정임을 고려하더라도,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

거제도를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

는 것 또한 완전히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기사

는 패스트트랙 사안을 알고 싶은 학우들로 하여금 사실적

으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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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블루보

틀’이 서울 성수동에 한국 1호 매장을 열었다. 미국에서 출발한 블루보

틀은 일본에 이어 글로벌 2호 진출국으로 우리나라를 택한 것이다. 개점 

당일 블루보틀은 하루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을 모았다. 특히 매장 방문을 위해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인 0시 3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영업시간 시작 전 수백여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 알려

지며 블루보틀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커졌다. 블루보틀은 지

금까지도 하루 평균 대기 고객만 200명을 넘는 등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왜 사람들은 블루보틀에 열광하는 것일까? 블루보틀은 대기 시간이 

평균 3~4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카페 사업의 기본 공식과도 같은 

와이파이와 콘센트도 제공하지 않는다. 가격 또한 다른 프랜차이즈 커

피전문점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들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은 블루보틀을 방문한다. 전문가들

은 블루보틀 열풍이 포기를 체화한 청년 세대의 ‘플라시보 소비’를 보여

주는 예라고 분석한다. 플라시보 소비는 실제 생리 작용이 없는 물질로 

만든 약을 뜻하는 ‘플라시보(placebo)’란 단어와 ‘소비’가 결합된 신조

어로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축약한 ‘가심비(價心費)’란 단어와도 일

맥상통한다. 이는 가격과 품질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소비 형태와 반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블루보틀의 주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

대 초반 출생한 세대)에게 블루보틀과 같은 플라시보 소비는 그들의 불

명확한 미래 및 여러 포기에서 따라오는 무기력감과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셈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블루보틀이 갖는 ‘희소성’을 경험

하며 큰 만족감을 얻는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16년 7월 미국의 프리미

엄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이 서울 강남에 1호점을 개점했을 당시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의 만족감을 중시하며 가심비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형태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관점에 따라 누군가는 이를 옹호할 수도, 누

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초영 부장 96_ivana@hufs.ac.kr

블루보틀 열풍이 보여주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능성

국·부장 고정칼럼빈의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을 

배울 때 쓰이는 문구다. 3단 논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나는 3단논법보다 모든 사람

이 죽는다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더 큰 고민과 관심이 있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음을 생각

하게 하는 이 문구는 대학교에 갓 들어온 새내기, 영어로‘ Freshman’, 1학년 첫 

학기 철학과 학생이 배우게 되는 논리학 시간에 접하는 사실적이면서도 건조한 

듯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충격적일 이 문구로 3단 논법을 배웠던 기억이 난다. 나

는 30여년이 흘러 지천명(知天命)을 넘기고도 다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심폐사나 뇌사와 같은 의학적인 죽음만이 죽음의 다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인 양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고, 지인들

의 장례식장에 조문 가서 1-2시간 앉아있다 온다. 내 어린 시절 경험한 장례 문화

로 볼 때, 현재의 장례문화는 완전히 다른 미래세계의 장례문화처럼 어색하게 느

껴질 때도 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돌아가

셨다. 할머니는 내가 군 입대하던 해에 돌아가셨다. 이분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집에서 임종을 하셨고,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어른들은 모두 베로 된 누런 

상복을 입고 곡을 했다“. 아이고~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우리 산으

로 가서 삽으로 무덤을 파고 천천히 흙을 넣어 무덤을 만드는 긴 의식이었다. 불과 

몇 십 년 만에 우리의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임종은 병원에서,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두 명이 학교 뒤 주택가에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유명

을 달리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미국 예일대 셜리 케이건의‘ 죽음’ 강의록이 우리나라에서 『 죽음이란 무엇인

가』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죽음에 대하여 모른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의 강의인‘ 죽음’은 미국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3대 명강의로 꼽히

는가 하면, 우리학교의 무크(MOOK)와 비슷한 유형의 오픈 예일 코스(Open Yale 

Course)의 대표강의로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 강의를 바탕으로 구성한 그의 책이 바로 앞에서 말한 『죽음이란 무엇인

가』다. 그는 죽음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문헌적인 여러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강의

를 구성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얘기한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의 강의는 명강

의가 됐을까? 그리고 그의 강의록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여기서 그 이

유를 세세하게 따지자는 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사

에서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인간이 생각을 하

기 시작한 원초적인 시절, 태어나 살고 죽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유가 시작

된 것일 것이다.

가까이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앞 왕산리의 지석묘라든가,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 유적이 남아있는 전북 고창의 

고인돌 군으로부터 청동기 시절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유와 의식행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전 세계 고인돌의 60%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에만 

3만여 기의 고인돌이 있어 고인돌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다. 화담 선생(花潭 徐敬

德,1489-1456)의「신귀사생론(神鬼死生論)」 등으로부터도 우리 전통의 죽음 이

해를 엿볼 수 있다. 또 중국에서는 춘추시대의 『 장자』 등을 통해서, 또 멀리는 인

도 『아유르베다』나 『장아함경』에도, 티베트 『사자의 서』에도, 그리스의 소크라테

스에게도 죽음은 인류문명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보편적 주제였고, 오늘날에도 전

해들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늘 삶과 함께 

있는 것이다.

법정(法頂, 1932-2010)의 『 아름다운 마무리』(2010)에 이런 말이 나온다. “죽음

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몸 안

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혼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영

혼은 육체가 자기 할 일을 다했음을 알고 낡은 옷을 버리듯이 한쪽에 벗어 놓는다. 

일단 죽게 되면 미련 없이 내생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각오를 평소에도 지니고 다

녀야한다. 우리 모두 매일 매일 잘 살기를 바란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은 

살음이고 사름이다. 생명이라는 불꽃을 사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이 곧 살아지는 것이고, 살아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잘산

다는 것은 잘 살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잘 살아지도록 하는 것은 잘 사라지도록 하

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생사(生死)가 일여(一如)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사설

십자말풀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미래의 언론인, 
99기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나폴레옹-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생 누구나

•지원마감     5월 23일 

•필기시험/면접일    서류 심사 후 개별 연락

•합격자 공지    필기시험/면접 후 개별 연락

•활동 혜택    언론 장학금 혜택 

                          

▶지원서 수령 및 문의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취재 활동비 및 취재 수당 지급
사회 각계의 선배들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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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한국외대 상’을 수상한 소감이 어떠신가

요?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할 

때 망설임 없이 우리학교를 택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매우 유

익했다고 생각하며 모교가 마음속에 더욱 크게 자리 잡았

습니다. 그러한 모교로부터 상을 받아 매우 기뻤습니다.

 

Q2.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고시 공부에 전념하느라 학교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

던 것 같습니다. 대학의 학과 중에서 외교관의 직업과 가장 

관련이 있는 학과가 정치외교학과인 만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다는 데 대해 만족하고 자긍심도 가졌습니다

   

Q3. 언제부터 외교관을 꿈꾸셨고 어떻게 준비

하셨나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

생이었던 60년대의 청소년들은 외국영화와 팝송을 즐겼는

데,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접하면서 

그러한 관심은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역사, 지리 

등 과목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초등학교

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목

표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무

원이셨는데, 장래 희망으로 공직을 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되는 시험 준비는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충실히 

들으며 틈틈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부전공

을 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선택과목 중 하나인 

행정학을 택했는데, 고시 과목을 떠나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재미있어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중고교생 공부 가르치

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저는 특히 많이 했습니다. 돌

이켜 보면 여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고시

는 공부에 집중해 시작한 지 1~2년 안에 붙는 경우와 이런저

런 이유로 오랜 세월 고시생으로 있다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시험 준비에 집중했더라면 외교

부에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Q4.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특히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열망했던 직업을 갖게 되어 매 순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

다. 특히 기뻤던 순간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 명

칭으로서 우리정부는 ‘일본해’와 ‘동해’ 명칭이 병기되도

록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였습

니다. 2004년 봄 본부 유엔과장 재직 당시 어느 날 관계부

처로부터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 회의 일본 대표단에 회의와 상관없는 일본 외무성 

직원이 포함돼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가 간행하는 자료상 

그간의 ‘동해’ 병기 관행을 뒤엎고 ‘일본해’ 명칭만 사용되

도록 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제

주도로 떠났고 회의에 참석해 ‘동해’ 명칭 병기를 6개 회원

국 간 투표 끝에 지켜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기억하는 

기쁜 순간이 몇 순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의 기

쁨과 흥분을 잊지 못합니다.

Q5. 외교관의 역할과 외교관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이 궁금합니다.    

국제사회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회인만큼 외교의 역할

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무력을 통한 국가 간 분쟁 해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외교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

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으로 주요국

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외교의 책임이 막

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의 덕목 또는 자질로는 △

애국심△지식△열정△정직 등이 이야기됩니다. 

정년퇴직해 뒤돌아보면 지식과 언어 능력이 특

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실

력을 갖추고 나아가 세계의 주요 언어별로 원어

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외교 인력이 나오는 것이 

긴요합니다.

Q6. 앞으로의 목표 및 계획은 무엇인가

요?

아직까지는 정년퇴직 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

습니다.  당장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Q7.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

다.

대학 생활은 직업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역입

니다.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의 

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도 잘 하는 일을 직업으

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아하고도 잘 하는 일을 대학 재학 중 찾아내시

고, 그 직업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데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있는 후배들에게

는 대학 시절 인상 깊게 본 영화의 ‘그는 마지막 

인내에서 패배했다’라는 대사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뜻을 세우셨으면 끝까지 참아 내어 꼭 

외교관이 되십시오. 힘들 때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그만큼 얻기가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고 지

혜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한국외대 상 주인공,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다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외대 상의 주인공으로 최종현(사회·정치외교 76) 전 주 네덜란드 대사
가 선정됐다.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는 △국익 증진을 위한 헌신△우리학교 외교부 동문회 회장 역임△멘토 역할 수행
△우리학교 외교관 지망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등 학교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학교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활동에 학교에선 자랑스러운 정치외교학과 동문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를 
‘한국외대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오랫동안 외교관의 길을 걸어온 최종현 전 주 네덜란드 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